
효과적인 프로젝트 설계: 분석  
비형식적 추론에서의 오류 

 

추론에서의 오류 
미약한 근거와 타당성이 적은 이유는 종종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추론에서의 이러한 오류는 비형식적 추론에서의 오류라 불립니다. 이러한 오류를 
아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욱 탄탄한 논증과 더 나은 사고를 하도록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급한 일반화 
너부 적은 근거나 예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립할 때, 그들은 성급한 일반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의 한 예는 허위로 복지 혜택을 받아낸 여성의 TV 
뉴스를 보고 복지정책 수혜자 모두를 협잡꾼으로 모는 경우입니다. 편견은 종종 
성급한 일반화의 결과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한 형태는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을 
모두를 대표하는 것으로 믿는 스포트라이트 오류입니다.  
 
우연 
이러한 종류의 오류는 의견의 근거를 어떤 한 규칙의 예외에 두는 경우에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비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해는 나쁘다는 데 동의하지만, 
대부분 자신 또는 타인을 방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연에 기초한 추론은 자기방어로 타살한 경우는 잘못이 아니므로 다른 종류의 
상황에서의 살해 역시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원인의 오류 
추론에서 이러한 오류는 두 가지 사건에서 한 사건이 일어난 후 다음 사건이 
벌여졌으므로 한 사건이 다음 사건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 동일한 제 3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거나 또는 우연히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많은 미신이 이러한 종류의 추론에서 나옵니다. 
“내가 행운의 셔츠를 입으면 항상 시험을 잘 본다.”  
 
잘못된 유추의 오류 
유추를 통해 두 가지 비슷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비교하는 것은 낯선 개념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론에서의 오류는 타당하지 않은 
비교가 이루어 질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 멕시코 혁망 
간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세 가지 혁명 간에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유사점에 기초한 판단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물에 독약풀기 
이러한 전략은 어떤 특정 관점에 지나치게 충실하여 그 관점과 대립되는 근거는 
무엇이든 깍아내리는 자들에 의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고등학생이 수 
세기동안 수 백만의 사람들이 세익스피어 극을 즐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세익스피어의 극을 어리석다고 소리치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순환논리의 오류 
순환논법이라 불리는 이러한 오류은 주장 그 자체를 그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학생이 어떤 질문에 
답을 하며 다시 그 질문을 반복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는 “누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인가?”라고 쓰고는 “링컨은 이제까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대통령이었으므로 그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책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내가 좋아하는 책이므로 최고로 좋은 
책입니다.”  
 
문제회피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 어떤 이유로 특정 주제를 말하기를 원하는 대중적인 
인물들에 의해 종종 사용됩니다. 기밀 또는 안전상의 경우 또는 그 주제가 그저 
당황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내용인 경우 등에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그의 행정부 내 부패에 대한 질문에 시 
공원의 미화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권위에 호소 
설득력 있는 근거는 신뢰성이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근거는 존경받는 
권위자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또는 
국립암센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관점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에 권위를 가집니다. 다른 한편, 어떤 권위자들은 특정 논증에 
부적절할 수 있고 또는 특정 그룹에 의해서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종교의 권위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그 종교 관계자들에게만 강력한 
논증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성이 증명된 사실 등 또 다른 종류의 호소를 하며 종종 
부모들이 이유로 드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가 있는데, 이는 때론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좋은 추론의 예는 아닙니다.  
 
무지에서 나온 논증 
이 전략은 어느 한 주장이 오류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비행접시가 존재하지 않다고 증명할 수 없으니깐, 비행접시는 꼭 있어” 
 
밴드웨건 오류 
종종 광고에서 사용되는 이 오류는 인정받길 원하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깐” 그것을 
믿고 또 합니다. 의류광고는 모든 “멋진 아이”들이 이 청바지를 입으니깐 당신도 꼭 
이 청바지를 사야합니다 라고 말하듯이 합니다. 이러한 논증에 대한 일반적인 
반박으로, “다른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 내린다고 해서, 너도 그럴건가?” 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딜레마 오류 
또한 흑백논리로 불리는 이러한 형태의 추론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으로 단순화시킵니다. 이 오류의 일반적인 예는 
“한국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떠나라” 입니다. 이러한 추론을 사용하는 학생은 “제가 
좋으면 A를 주고요 제가 싫으면 C를 주세요” 또는 “너는 기도를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신론자이다”라고 말합니다. 
 
허수아비의 오류 
이 시나리오를 마음 속에 그려보십시오. 김태동은 시위원에 출마하여 상대후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상대 후보인 민호영씨는 지역 
유지를 위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세금인상에 찬성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관점을 부정확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그려내어 자신의 위상을 
실추시킵니다. 이 오류의 이름이 허수아비인 이유는 허수아비가 실제 상대방보다 
훨씬 쉽게 불에 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론에서의 오류들은 사적인 대화에서는 물론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논리의 함정을 인식하는 것은 
사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합니다. 
 


